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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·법무부·대한변협은 6·25 전쟁 납북 법조인 추모사업을 속히 시행하라

  오는 6월 25일은 6·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다. 70년 전 그날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

로 발발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계속되어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. 그 

중 하나가 10만 명을 넘는 전시납북자들이다. 김일성은 전쟁 초부터 북한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메

우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건국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납치해 갔다.  

  여기에는 법조인 187명이 포함되는데, 그중 판사는 61명, 검사는 25명, 변호사는 101명이다. 당

시 전국 판사 수는 220명, 검사 수는 177명, 변호사 수는 250명이므로 판사는 27%, 검사는 14%, 

변호사는 40%의 비율로 피해를 입었다. 특히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4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

명이 납치되었고, 대한변호사협회는 6·25 직전인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해 개최된 대

한변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김용무 전 대법원장, 부협회장으로 선임된 이

상기 전 대법관,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성 변호사 등 주요간부들이 모두 납북되어 법조계는 거의 

붕괴되었고, 직역별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.

  1950년 10월 발견된 평양 형무소의 내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다. 

“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/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/ 홍염만장(紅焰萬丈) 철의 장막 속 / 죽

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/ 조국이여 UN이여 /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/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/ 

우리의 신념이다”

 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들 선배 법조인들의 희생을 잊고 있다. 2010년 3월 제정된 ｢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 파주에 

「6·25전쟁 납북자기념관」이 설립되었다.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조계에 이들 법조인 희생자를 추

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. 이들은 공산주의의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가장 먼

저 희생된 분들이다.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법조의 관점에서 잊혀져가

는 전쟁에 대한 총체적 조사연구를 시작해야 한다. 6·25 전쟁 납북 법조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

법치주의가 존속되는 한,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. 

이에 우리는 6·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,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추

모비 건립 등 이들 법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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